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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매개 효과 및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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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테크노 스트레스의 유발요인 중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일-가정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총 43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테크노 침

해를 높게 지각할수록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더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매개로 하여 일-가정 갈등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테크노 침해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간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그리고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테크노 스트레스, 테크노 과중, 테크노 침해, 심리적 분리, 일-가정 갈등, 상사-부하 교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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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워크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

라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월부터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주도하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누

구와도 함께 네트워크상에서 일할 수 있는 유

연한 근무방식(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이며,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업

무특성에 따라 탄력 시간근무, 재택근무, 원격

으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이동근무를 하는 

환경 및 업무처리방식을 의미한다(정철호, 문

영주, 2011). 스마트워크 환경에서는 스마트폰

과 태블릿PC 등의 스마트기기와 정보통신기술

이 업무에 활용되어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그 활용도가 개인의 삶

을 침범할 정도로 과도하면 오히려 업무 스트

레스를 증가시키고, 업무의 생산성 저하, 일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Perlow, 2012).

스마트 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 최근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6

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의

해 발의됐다. 유럽에서는 이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만, 아시아에서 이러한 논의가 공식화 된 것

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신경민 의원은 “스마

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

하고 ‘항상 연결(Online)’되어 있는 상태로 있

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

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야간

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이경진, 매일경제, 2016년 6월 

24일 기사참조). 실제로 스마트워크 관련 설문 

조사결과들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는 업무

시간이 아닐 때 스마트기기로 연락을 받고 더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에는 평균 86

분, 휴일에는 96분을 더 일했다. 이를 일주일

로 계산하면 주당 11시간이 넘는다(한국노동

연구원, 2015).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함으

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업무시

간의 증가, 사생활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로

의 증가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한

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경험

을 하고 있는데, 이를 편리하다고 인식하기보

다는 오히려 불편하며 피로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애, 박아란, 2016).

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스마

트폰과 같은 스마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업무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며, 

업무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인식과 함께 업무

의 사생활 침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

를 더 느끼고 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업

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업무환경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자체가 주는 스트레

스와 기술이 개인생활의 영역으로 침범하면서 

주는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업무에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겪게 되는 스트

레스를 테크노 스트레스(Techno Stress)라고 한

다. 테크노 스트레스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Greenhaus, Collins, & Shaw, 2003; 



안세환․박동건 /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매개 효과 및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99 -

Ragu-Nathan, Tarafdar, Ragu-Nathan, & Tu, 

2008).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

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으며, 업무가 일

생생활을 침범하게 되어 일과 가정 및 여가생

활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결국 일-가정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원격근무나 모

바일 근무와 같은 스마트워크가 오히려 일-가

정 갈등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

으며(Hill, Ferris, & Martinson, 2003),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업무 시간이 증가하

여 일과 가정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스트레스

도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Bailey & 

Kurland, 2002). 즉, 종업원의 생산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도입된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

의 활용이 오히려 일-가정 갈등을 높여 생산

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테크노 스트레스가 일-가정 갈등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스마트워크로 인해 종업원의 생산성이 저하

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대의 직장인들은 스마트기기

로 인해 퇴근 후는 물론이고, 일하지 않는 시

간에도 항상 업무에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일과 분리되었을지 몰라도 심리

적으로는 늘 일과 접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대 사회에서는 일과 심리적으로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스트레스의 회복과 관련된 개념으로써, 직장

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Fritz와 Sonnentag(2005)가 제

안하였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하

기 위해서는 일과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회복

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 직

장인들은 스마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항상 일과 접

해있어야 하므로 일과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역할이 가정 

영역으로 이어지고 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

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회복하지 못하

고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일-가정 갈등이 발생 수 있다. 실

제로 Richardson과 Thompson(2012)의 연구에 따

르면 무선통신기술을 통해 모바일이나 노트북 

등으로 퇴근 후에도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가정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그 관계를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스마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업무에 활용

함으로써 업무량 증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테크노 스트레스가 일로부터의 심리

적 분리를 매개로 하여 일-가정 갈등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테크노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조직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테크노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

은 주로 조직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 왔

다(Tarafdar, Tu, Ragu-Nathan, & Ragu-Nathan,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직무 스

트레스의 완화 요인으로 밝혀진 상사-부하 

교환관계(Levinson, 1980; Rosse & Kraut, 1983; 

Tanner, Dunn, & Chonko, 1993; Gerstner, & Day, 

1997)가 현대적 직무 스트레스의 일종인 테크

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

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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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테크노 스트레스가 일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테크노 스트레스

Brod(1984)에 의해 처음 소개된 테크노 스트

레스(Techno Stress)는 초기에는 기업에 종사하

는 조직원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해 호소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했지만, 최근에

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테크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 범위가 확

장되고 있다. Brod(1984)는 테스노 스트레스를 

‘인간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새

로운 기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유발되는 

현대적 질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테크노 

스트레스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어 왔으며(Arnetz, & Wiholm, 1997; Tu, 

Wang, & Shu, 2005; Wang, Shu, & Tu, 2008; 

Ragu-Nathan et al., 2008; Tarafdar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테크노 스트레스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기기의 도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기

술에 대해 불안함, 공포, 긴장감, 두려움, 부담

감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

는 현대적 직무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Ragu-Nathan, Ragu-Nathan, Tu, & Tarafdar 

(2004)는 테크노 스트레스가 5가지 유발 요인

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테크노 스트

레스 유발 요인이란 기술이 포함된 자극, 사

건, 요구 등을 의미하며(Ayyagari, Grover, Purvis, 

2011), 테크노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는 테크노 

과중(overload), 테크노 침해(invasion), 테크노 복

잡성(complexity), 테크노 불안정성(insecurity), 테

크노 불확실성(uncertainty)이 있다(Ragu-Nathan 

et al., 2004, Tu et al., 2005; Tarafdar, Tu, 

Ragu-Nathan, & Ragu-Nathan, 2007). 테크노 스

트레스의 유발요인과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역할갈등이 일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일-가정 갈등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김현욱, 유

태용, 2009; 박제상, 2012; Bacharach, Bamberger 

& Conley, 1991; Netemeyer, Boles & Mcmurrian, 

1996; Sonnentag & Kruel, 2006)와 테크노 스트

레스의 유발요인 중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

해가 역할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의 결과(Tarafdar, Pullins, & Ragu-Nathan, 

2014)에 따라, 테크노 스트레스의 유발요인 중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다른 유발요인

에 비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일-가정 

갈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

를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

되는 것이 업무량의 증가와 업무의 사생활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13; Towers, Duxbury, 

Higgins, & Thomas, 2006)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테크노 스트레스의 5가지 유발요인 중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터의 심

리적 분리 및 일-가정 갈등과 어떤 관계를 가

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Etzion, Eden, & 

Lapidot(1998)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이

들은 업무로부터 벗어난 정도에 대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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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나타내기 위해 분리감(sense of detachm 

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직장에서 분

리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일과 분리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Sonnentag와 Bayer 

(2005)는 일과 심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직장에서 떠나 있는 동안 업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Sonnentag와 

Fritz(2007)는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 일과 관

련된 활동(업무 관련 전화, 이메일, 과업 등)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휴가

나 휴식시간을 통해 스트레스 요소로부터 벗

어남으로써 심리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얻게 된다(Etzion et al., 1998). 따라서 일로

부터 심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직장인의 긴

장과 스트레스를 풀어 줄 수 있는 일종의 회

복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은 Etzion 등(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주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관련된 선행

변인과 결과변인을 밝히는 연구 위주로 이루

어져 왔다(김경훈, 2014).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어렵게 하는 선행변인에는 역할갈등

(Sonnentag & Kruel, 2006), 과중한 업무나 시간

적 압박(Sonnentag, Binnewies, & Mojza, 2008), 

일주일 동안의 근무시간(Sanz-Vergel, Demerouti, 

Bakker, & Moreno-Jiménez, 2011) 등이 있으며,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결과변인에는 수면과 우울, 정서적 소진, 

삶의 만족,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Sonnentag & 

Fritz, 2007; Moreno-Jiménez, Rodríguez-Muñoz, 

Pastor, Sanz-Vergel, & Garrosa, 2009; Fritz, 

Yankelevich, Zarubin, & Barger, 2010; White, 

2011).

Sonnentag(2011)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가 다른 변인들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나타내기 위해 스트레스 유발요인-분리 모형

(stressor-detachment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

형에 따르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긴장 간의 관계를 매개

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Sonnentag와 Bayer(2005)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과중한 업무와 종업원들이 느끼는 피

로감이나 기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밝혀

냈으며, Lapierre, Hammer, Truxillo, & Murphy 

(2012)는 일에 대한 가족의 개입과 업무환경

의 실패에 대한 지각의 관계를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afstrom와 Hartig(2013)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직무요구와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직장 내 업무과부하와 비합리

적인 조직문화, 정서적 소진의 관계에서 일로

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박진아, 오세진, 2011), 김유

미(2013)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의 관계에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갖

는 매개효과를 바탕으로 테크노 과중과 테크

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터의 심

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

테크노 과중은 테크노 스트레스의 유발요인 

중 하나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업무가 과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102 -

해져서 더 빠르고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테크노 과중과 일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

무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직

무 스트레스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대

해 부적인 관련성을 보이는데, 특히 과중한 

업무와 시간적 압박과 같은 직무과부하가 일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

로 밝혀졌다(박진아, 오세진, 2011; 강가원, 

2016; Sonnentag & Kruel, 2006; Sonnentag, 

Kuttler, & Fritz, 2010; Sonnentag & Fritz, 2015). 

직무과부하는 직무요구의 하위 요인으로, 주

어진 시간 안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Caplan 

& Jones, 1975). 직무과부하는 종업원들이 퇴근 

후에도 직장에서의 역할을 지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되었다(Sonnentag, 2001; 

Sonnentag & Bayer, 2005). 과중한 업무는 일로

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힘들게 하고, 물리적으

로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긴장된 상

태를 지속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DeArmond, 

Matthews, Bunk, 2014). 만성적으로 직무과부하

를 겪고 있는 종업원들은 다음 날에도 높은 

직무과부하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

며, 또한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내일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으로 낮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경험할 수 있다(박

진아, 오세진, 2011). 높은 직무과부하를 경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으며(DeArmond et 

al., 2014), 만성적인 직무과부하 경험과 일시적

인 직무과부하 경험 모두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onnentag & 

Bayer, 2005). 높은 직무과부하 상황에서 종업

원 본인은 물론 심지어 가족들이 지각하는 일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Sonnentag & Kruel, 2006), 직무

과부하, 정서적 불일치, 직장과 집 사이의 낮

은 공간적 경계는 모두 낮은 수준의 일로부터

의 심리적 분리와 관련이 있었다(Sonnentag et 

al., 2010). 낮은 수준의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

리는 높은 긴장 수준과 낮은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Sonnentag & Fritz, 2015).

이처럼, 직무과부하는 주어진 시간에 비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느끼게 된

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정

보를 처리해야 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여

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함으로써 발

생하는 테크노 과중과 개념적으로 매우 비슷

하다. 따라서 직무과부하로 인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업무량을 요구받게 되면 집에

서도 업무와 관련된 행동을 하거나 업무에 대

해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테크노 과중으로 

인해 직장에 있는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정

보를 처리해야 하고, 더 빠르게 업무에 반응

해야 함은 물론,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

리해야 하므로 종업원들은 직장에서 주어진 

일처리를 주어진 시간 안에 끝마치기 어렵게 

되고, 집에서도 미처 다하지 못한 업무를 처

리하고 계속해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테크노 과중은 기존의 

업무 방식을 새로운 기술에 맞춰 변화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때 종업원은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직무과부하

와 마찬가지로 테크노 과중도 일로부터의 심

리적 분리를 어렵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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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테크노 과중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테크노 침해도 테크노 스트레스의 유발 요

인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항상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

끼게 만들고, 일과 개인의 삶의 경계를 모호

하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테크노 침해

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간의 관계를 직

접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는 없지만, 테크노 

침해와 비슷한 개념의 변인으로써 일과 후 

업무 연속성, 퇴근 후 업무 관련 스마트폰 사

용, 기술 관련 압박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오성탁, 2014; Richardson & 

Benbunan-Fich, 2011; Harris, Marett, & Harris, 

2011; Richardson & Thompson, 2012; Derks, Van 

Mierlo, & Schmitz, 2014; Mellner, 2016). 오성탁

(2014)은 전통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집에서 일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휴식을 취하여 일에서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

로도 분리가 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과 스마

트기기의 발달로 인해 회사가 아니더라도 업

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육체적으로는 일

과 분리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분리가 될 수 

없는 업무 환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Harris 등

(2011)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종업

원들이 퇴근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거나 

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러한 기술 관련 압박으로 인해 

직장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Richardson과 Benbunan-Fich(2011)는 

일과 후 업무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여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가 업무시간 

이후 혹은 휴가 중에도 종업원들을 일이나 

직장 동료들과 접해있도록 만들었다고 하였

다. Richardson과 Thompson(2012)는 일과 후 업

무 연속성과 관련하여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퇴근 후에도 업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일과 

심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로 인

한 심리적 자원의 부족은 일-가정 갈등을 유

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Derks 등(2014)의 

연구에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것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낮추고, 

정서적 소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Mellner(2016)도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하여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

리를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의 발달

로 언제 어디서든 일과 접해 있어야 하는 업

무 환경이 되면서 현대 사회의 직장인들은 일

과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상황은 경계이론(Ashforth, Kreiner, 

& Fugate, 2000)으로도 설명 할 수 있는데, 경

계이론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관리하기 위해 일과 삶 사이에 

물리적, 시간적 또는 심리적인 경계를 구성하

게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

술과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항상 업무와 접해 

있어야 하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일과 삶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일과 

삶의 영역이 혼재되어 일로부터 분리되지 못

하게 된 것이다. 즉, 퇴근 후 정보통신기술이

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일과 관련된 행동

을 하는 것은 항상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

끼게 만들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낮추

고, 이로 인해 가족 및 여가에 보내는 시간을 

감소시켜 일과 개인의 삶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테크노 침해도 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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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심리적 분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2. 테크노 침해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갈등이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역할이 서로 상충될 때 발생하는 갈등으로,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일-가정 갈등을 직

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서로 양립 하지 못 

할 때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역할 간 갈등이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이 존재할 때, 하나의 역할을 수

행할 경우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 1964).

현대 사회는 스마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과 가정의 경계가 희미해져, 일로부

터 가정이 분리되기 어렵게 되었다. 오상조, 

김용영, 이희진(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삶

에서 여러 역할을 관리하기 위해 일과 가정 

사이에 물리적, 시간적, 심리적 경계를 구성하

게 되는데, 이 경계가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희석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일-가정 갈등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실

증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업무시간 이

외에도 업무를 하는 것이 일-가정 갈등을 증

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Olson-Buchanan & 

Boswell, 2006, Richardson & Thompson, 2012).

Greenhaus와 Beutell(1985)은 갈등의 원천에 

따라 일-가정 갈등의 유형을 시간 기반 일-

가정 갈등(time-based work-family conflict), 행동 

기반 일-가정 갈등(behavior-based work-family 

conflict),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strain-based 

work-family conflict)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낮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로 인해 가

정에서도 업무에 관한 압박이나 업무관련 행

동을 해야 하므로 일-가정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았으므로, 한 영역에서의 역할에서 경험한 

긴장과 피로가 다른 영역의 역할을 수행할 때

에도 지속되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을 방

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 나타나는 긴장 기

반 일-가정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직장에서 주어진 직무에 대한 육체적, 인

지적, 시간적 에너지의 소모가 심해지면, 가

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므

로 일-가정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Karatepe & 

Bekteshi, 2008). 그러나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

리를 하게 되면 업무와 관련된 에너지 손실이 

중단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충전된 에너지는 다른 삶

의 영역에서의 역할수행이나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Demsky, Ellis, Fritz, 2014). 따라

서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일과 분

리되어 에너지를 회복해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직장에서 보내

는 시간이 많으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시

간과 에너지에 제약이 생기게 되고(권혜림, 

2010), 직장에서의 역할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

하여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해 일-가정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

제로, 긴 업무시간은 높은 수준의 일-가정 

갈등과 연관이 있었고(Major, Klein, & Erhart, 

2002),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일-가정 갈등

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영, 2003; 임효창, 이봉세, 박경규, 2005). 

또한, 퇴근 후 업무에 관한 걱정을 하거나 업

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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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emsky et al., 2014). 따라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직장 

영역과 가정 영역의 경계를 확실히 분리함으

로써 업무와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이 가정 영

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다(Park, Fritz, & 

Jex, 2011). 결국, 퇴근 후 일로부터 얼마나 분

리되어 회복 할 수 있는지가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수준

이 낮으면 가정에서의 역할에 필요한 에너지

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일-가정 갈등의 수

준도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Moreno-Jiménez 

등(2009)의 연구에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가 일-가정 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들에서

도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수준이 낮을수

록 일-가정 갈등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동

일하게 나타났다(Richardson & Thompson, 2012; 

Derks & Bakker, 2014; Demsky et al.,, 2014).

Moreno-Jiménez, Mayo, Sanz-Vergel, Geurts, 

Rodríguez-Muñoz, & Garrosa(2009)의 연구에서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에 대해 자원보존 이론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과 노력-회복 

모형(Effort-Recovery Model)을 이용하여 설명하

였다. 자원보존 이론에 따르면(Hobfoll, 1989), 

개인이 보유한 자원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

지하는데 필요하며, 일-가정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

한 자원은 회복 경험을 통해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는데, 만약 일과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개인이 가진 자원은 이전 상태로 복구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과 가정 간의 균

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해져서 일-가

정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력-회복 모형에 따르면(Meijman & Mulder, 

1998), 업무에 노력하는 것은 긴장과 피로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때,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리적 체

계가 안정화되지 못하게 되고,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어 이로 인한 만성적인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에서뿐만 아니

라 가정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에 대

해 생각해야 하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긴장과 

피로를 누적시키고, 그 결과 일-가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되지 않

으면,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자원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지속된 업

무로 인한 피로와 긴장으로 일-가정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낮

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한 영역에서의 

역할에서 경험한 긴장과 피로가 다른 영역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도 지속되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을 높일 것

이다.

가설 2.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

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통해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즉,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로 인해 종업

원들은 가정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거나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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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므로 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하기 어

렵게 되었고, 결국에는 일-가정 갈등이 나타나

게 된다는 것이다. Greenhaus와 Beutell(1985)에 

따르면 불규칙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업무시

간으로 인해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이 가족생활

을 방해하여 일-가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박상철과 고준(2014)은 스마트기

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

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일-가정 갈등의 원

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직장 

영역에서의 역할과 경험이 가정 영역으로 침

범하여 발생하는 일-가정 갈등은 과거 전통사

회보다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로 인해 언

제 어디서든 업무를 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테크노 과중은 기술로 인해 업무가 과중해

지고, 더 빠른 업무 처리 속도나 업무 습관의 

변화를 요구받는 것을 의미하며, 테크노 침해

는 기술에 의해 개인의 삶이 침해당하는 것으

로, 항상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업무

와 개인의 삶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것을 의

미한다(Tu et al., 2005; Tarafdar et al., 2007). 

즉,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짐은 물론, 

업무가 개인의 삶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직무요구의 수준이 높아지면 종업원들은 업무

에 대해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업무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퇴근 후 

가정에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

어 일-가정 갈등이 일어난다(양동민, 심덕섭, 

2015; Schieman & Young, 2010). 또한, Demsky 

등(2014)은 직장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

면 가정에 돌아와서도 혼란스럽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어 일-가정 갈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퇴근 후 업무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

라 배우자의 일-가정 갈등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

두 가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하

는 것이 일-가정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즉,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얼마나 일

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지가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을 유발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Park 등

(2011)은 일과 가정을 분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 영역의 경계를 확실하

게 구분함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생각이나 걱

정이 가정 영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경

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들을 바탕으로,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수준을 낮추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Sonnentag(2011)의 스트레스 

유발요인-분리 모형의 패러다임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유발요인-분리 모형에 따

르면 직무 압박 및 직무요구와 같은 직무 스

트레스 요인이 긴장을 높이고 안녕감 수준을 

낮추는데 있어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조절 또는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테

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로 인해 업무의 압박

이 증가하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못하

게 되고, 업무에 대해 반추하도록 만들어 지

속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정신적 에너지

가 소모되므로 일-가정 갈등이 유발 될 수 있

는 것이다. 실제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직무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결과 사이에서 조

절이나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Sonnentag & Fr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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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처럼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로 인해 

더 긴 시간을 일하며, 집에 와서도 업무에 관

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현대 사회

의 직장인들은 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자원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며, 지속된 

업무로 인한 피로와 긴장으로 일-가정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테

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는 일로부터의 심리

적 분리를 통해, 한 영역에서의 역할에서 경

험한 긴장과 피로가 다른 영역의 역할을 수행

할 때에도 지속되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 나타나는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을 높일 것이다.

가설 3-1.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테크노 

과중과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테크노 

침해와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효과

상사-부하 교환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는 Graen, Dansereau, & Minami(1972)의 연

구를 시작으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상사와 부

하의 사회적 교환관계의 수준을 나타내는 개

념이다(Graen & Scandura, 1987). 상사-부하 교

환관계는 상사와 부하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

을 둔 리더십 이론으로, 역할형성이론과 사회

적 교환이론을 토대로 상사와 개별 부하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리더십이 형성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사와 각각의 부하 간의 지휘, 복종, 

역할부여, 임무수행 등의 과정에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상사와 부하 간의 상호관

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하는

지를 설명해준다(박계홍, 김종술, 2013).

상사-부하 교환관계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교환관계의 질에 따른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이후 

연구들은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상사나 

부하의 태도와 행동,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

행되었다(장재규, 2011). 상사는 각각의 부하들

과 고용관계에 의존하는 낮은 수준의 상사-부

하 교환관계부터, 존경, 애정, 상호신뢰, 상호

영향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상사-부하 교환

관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교환관계를 발전

시킨다(Dansereau, Graen, Haga, 1975). 이러한 

교환관계는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

되고, 교환관계 질의 높거나 낮음의 정도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Graen & 

Cashman, 1975).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높

을 때 부하들은 상사로부터 우호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상호 교류하려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Blau，1964). 이러한 부하

들은 자연스럽게 상사가 가치를 두고 있는 업

무에 긍정정인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홍혜승, 2016). 이처럼 상사-부하 교환관

계의 질이 높은 경우에는 상사와 부하 사이에 

신뢰, 존중, 상호영향력, 의무감이 나타나게 

되고(Graen & Uhi-Bein, 1995), 이로 인해 조직

성과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Cohen과 Wills(1985)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로부

터 오는 압박과 부담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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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특히, 상사나 

동료의 사회적 지원은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

해 주는 집단수준의 조절변수이다(박상언, 김

주엽, 김민용, 2005). 상사의 행동은 부하의 직

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Levinson, 1980), 상사는 부하에게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고(Steiner, 1997),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Pirola-Merlo, Hartel, Mann, & Hirst, 

2002).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은 종업

원들은 직무 스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Basu, & 

purdie, 1998; Bernas & Major, 2000). 또한, 상사-

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은 부하들은 역할 과

중,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으로 인한 역할 스

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se 

& Kraut, 1983; Gerstner & Day, 1997). 상사-부

하 교환관계는 종업원이 느끼는 전반적인 스

트레스(Tanner et al., 1993) 및 탈진(Huang, 

Chan, Lam, & Nan, 2010)과도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부하 교환

관계의 질이 높아 내집단에 속한 부하들은 상

사로부터 더 많은 자원과 관심을 받아 직무 

스트레스를 보다 적게 지각하고 이로 인한 

긴장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Abdel-Halim, 

1982; Nelson et al., 1998), 상사와의 상호 신뢰

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여(Bauer & Green, 

1996), 더 중요한 과업, 더 많은 권한과 자율

성, 더 많은 정보, 다양한 보상과 인정을 받게 

되고(이규만, 박경규，2001),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Kraimer, Wayne, & Jaworski, 

2001). 게다가 내집단에 속한 부하들은 상사와

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사

에 대한 강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며(Liden & Graen, 1980), 원활한 의사소통으

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되어 직무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되

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자신의 역할을 상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된다(권인수, 백승무, 2011; Major & Morganson, 

2011). 마지막으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수준

이 높을 때 부하들은 상사로부터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사와의 높은 정서적 유대감으

로 인해 직무를 완성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강

하고,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여 주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민순, 김희영, 김혜숙, 

김은아, 정영주, 박경임, 2011).

이처럼,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은 부

하들은 상사로부터 받는 혜택과 이익으로 인

해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로 인한 스트레

스를 덜 느끼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를 덜 느끼

는 방향으로 협상을 할 수 있고, 스스로도 상

사를 도와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테

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은 부하들은 교환관계의 

질이 낮은 부하들보다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느끼기 때문에 그

만큼 심리적 자원의 소모가 적을 것이고 소모

된 자원의 회복도 더 빠를 것이므로, 일로부

터 심리적으로 더 잘 분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가설 4-1.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테크노 과

중과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간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수준

이 높을수록 테크노 과중과 일로부터의 심리

적 분리 간의 부적인 관계는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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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2.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테크노 침

해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간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수준

이 높을수록 테크노 침해와 일로부터의 심리

적 분리 간의 부적인 관계는 완화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가설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자료 수집 및 표본의 특성

자료 수집을 위해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

여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

상으로 온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6부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한 응

답이 확인되지 않아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중 남성은 140명(45.8%), 여성은 166명

(54.2%)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78명(25.5%), 

30대 75명(24.5%), 40대 78명(25.5%), 50대 이상 

75명(24.5%)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50명

(16.3%), 전문대졸 61명(19.9%), 대졸 163명

(53.3%), 대학원졸 32명(10.5%)이었다. 또한, 

직급별로는 사원급 107명(35.0%), 대리급 64 

(20.9%), 과장급 72명(23.5%), 차/부장급 56명

(18.3%), 기타 7명(2.3%)으로 나타났으며, 직종

별로는 관리/사무직 276명(90.2%), 생산/기술직 

8명(2.6%), 서비스/영업직 10명(3.3%), 연구/개발

직 11명(3.6%), 기타 1명(0.3%)으로 나타났다. 

계약 형태는 정규직 265명(91.1%), 비정규직 

26명(8.9%)이었다. 마지막으로 직속상사와 함

께 근무한 기간은 6개월 미만 28명(9.2%), 6개

월 이상~1년 미만 37명(12.1%), 1년 이상~2년 

미만 39명(16%), 2년 이상~3년 미만 31명

(14.4)%, 3년 이상~5년 미만 44명(16.3)%, 5년 

이상~10년 미만61명(16.7%), 10년 이상 82명

(15.4%)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측정도구의 모든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각 변인의 구체적인 측정도

구들은 다음과 같다.

테크노 과중

테크노 과중을 측정하기 위해 Tarafdar 등

(2007)과 Ragu-Nathan 등(2008)의 연구에서 사

용한 테크노 스트레스 측정 도구 중 테크노 

과중에 해당하는 5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문항은 ‘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더 빨

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 받는다.’, ‘나는 정

보통신기술로 인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

다 더 많은 업무를 하도록 요구 받는다.’, ‘나

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더 촉박한 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 받는다.’ 등이 있으며, 

테크노 과중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는 .9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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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침해

테크노 침해를 측정하기 위해 Tarafdar 등

(2007)과 Ragu-Nathan 등(2008)의 연구에서 사

용한 테크노 스트레스 측정 도구 중 테크노 

침해에 해당하는 4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문항은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가족 및 친

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방해 받은 적이 있다.’,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퇴근 후 혹은 주말이나 

휴가기간에도 내 일에 접해 있어야 했다.’ 등

이 있으며, 테크노 침해 척도의 신뢰도 계수

는 .866이었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Sonnentag와 Fritz 

(2007)가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회복경험 척도

를 박형인, 박영아, 김제인, 허태균(2011)이 타

당화하여 번안한 한국판 직무스트레스 회복경

험 척도에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해당

하는 4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일에 대해 

잊었다.’,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일을 멀리했다.’, ‘일과 관련된 요구에서 벗어

났다.’이며,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신뢰도 

계수는 .905로 나타났다.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은 Carlson, Kacmar, 

& Williams(2000)가 개발한 긴장 기반 일-가정 

척도를 김다미(2015)가 국내 조직 실정에 맞게 

번안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편히 쉬는 것이 어렵다.’, ‘직장

에서의 스트레스가 퇴근 후 집에서조차도 나

를 짜증나게 할 때가 있다.’, ‘퇴근 후에도 종

종 회사에서 겪은 일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등이 있으며,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 

척도의 신뢰도는 .938이었다.

상사-부하 교환관계

상사-부하 교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상사-

부하 교환관계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Liden과 Maslyn(1998)의 LMX-MDM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리더와의 

정서적 애착(affect) 3문항, 충성심(loyalty) 3문항, 

리더와 조직에 대한 공헌(contribution) 2문항, 

리더의 전문성에 대한 존경(professional respect)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나는 상사

와 일하는 것이 즐겁다.’, ‘나의 상사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회사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나는 상사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존경한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는 .959로 

나타났다.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을 사용하여, 연구

에 포함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21.0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매개모형에 포함된 테크

노 과중, 테크노 침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

리,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

귀분석을 SPSS 22.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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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가설 검증에 포함된 측정 변인들의 평

균, 표준편차 그리고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

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 간의 관계는 

.621(p<.01), 테크노 과중과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간의 관계는 -.210(p<.01), 테크노 침해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간의 관계는 -.360 

(p<.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로

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일-가정 갈등 간의 관

계는 -.321(p<.01), 테크노 과중․테크노 침해

와 일-가정 갈등의 관계는 각각 .361(p<.01), 

.482(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테크노 침해와는 -.124(p<.05)로 유

의미하게 상관이 있었지만, 테크노 과중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설 1-1과 

1-2,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

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이지현과 김수영(2016)의 주장을 바탕으로 

구성개념의 특성과 측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일-가정 갈등 

척도에는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평

가하기 위해 경쟁모형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제안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 GFI, 

TLI, CFI, RMSEA 지수들을 바탕으로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수집된 자료가 가

정된 모형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

인 검증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은 그 값이 낮을수록 좋으며 p값이 .05 이상

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GFI, TLI, CFI는 

.9 이상, RMSEA는 .08 이하면 양호한 수준으

로 판단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칠 때 일로

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매개할 것이라는 완전

매개 모형을 제안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대

안적 설명을 위해 부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

으로 설정하였다. 제안모형과 경쟁모형에 대

1 2 3 4 5

  1 테크노 과중 1

  2 테크노 침해 .621** 1

  3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210** -.360** 1

  4 긴장 기반 일-가정 갈등 .361** .482** -.321** 1

  5 상사-부하 교환관계 .045 -.124* 0.78 -.124* 1

평균 3.270 3.069 2.994 3.153 2.984

표준편차 .846 .909 .949 .781 .902

*p< .05, **p< .01.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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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차이 검증에 있어

서 제안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경쟁모형의 값과 자유도가 작

아 더 좋은 수준을 보였다. 적합도 지수와 관

련해서 TLI, CFI, RMSEA는 두 모형이 모두 양

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GFI는 경쟁모형만이 

양호한 수준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차이 검

증과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더 좋은 수준을 

보이는 경쟁모형(부분매개)을 최종모형으로 결

정하였다. 최종모형에 대한 가설의 채택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들

이 가지는 유의미성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모

형의 경로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테크노 과중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테크노 과중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테크노 침해가 일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는 -.60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테크노 침해가 일로

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또한, 일로부

터의 심리적 분리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는 -.141로 p<.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로부터

의 심리적 분리가 일-가정 갈등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도 지지되었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매개 효과 검증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매개 효과에 대

한 가설 3-1, 3-2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모형   GFI TLI CFI RMSEA

제안모형

(완전매개)
297.656*** 100 .890 .933 .944 .081

경쟁모형

(부분매개)
242.821*** 98 .906 .950 .959 .070

***p< .001

표 2. 제안모형 및 경쟁모형 분석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value 결과

1  테크노 과중 →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144  1.418 기각

2  테크노 침해 →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600*** -5.171 채택

3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 일-가정 갈등  -.141** -2.833 채택

***p< .001

표 3.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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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분석할 

표본을 바탕으로 표본을 재추출하여 분석하고, 

표본별로 분석을 진행한 후 다시 결합하여 최

종 통계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를 

추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노경섭, 2014; 

Hayes, 2013). 부트스트래핑의 반복 횟수는 500

회로 설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가장 널리 쓰

이는 bias-corrected 방법으로 산출하였고, 표본

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수추정에 가장 

유리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래

핑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테크노 과중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경유하여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로

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테크노 과중과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1

은 기각되었다.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터의 심

리적 분리를 경유하여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87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

리가 테크노 침해와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417로 p<.001 수

준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에 일로부터의 심리

적 분리는 테크노 침해와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 효과 검증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

설 4-1, 4-2의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

의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특정 변인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인과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지 확인해

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인

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독립변인과 조

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투입해야 한

다. 조절효과는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와 상

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식의 증분 설명량이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

구의 관심변인이 아닌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 고용형태, 직종, 

직급, 상사와의 근무기간, 재직기간)은 내적타

당도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모두 대비코딩을 

한 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다중공선

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에 대하여 평균 중심화 작업을 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와 일로부터의 심

가설 경로 경로계수 t-value 간접효과 결과

3-1   테크노 과중 → 일-가정 갈등    .042  .554 -.022 기각

3-2   테크노 침해 → 일-가정 갈등  417*** 4.504  .087* 채택

*p< .05, ***p< .001

표 4. 심리적 분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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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분리 간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

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였다. 분석 결과, 테크노 과중과 상사-부하 교

환관계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됐을 때의 증분 

설명량(∆=.004)과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064)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상사-

부하 교환관계는 테크노 과중과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테크노 

과중과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

다’라는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테크

노 침해와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상호작용항

이 추가됐을 때의 증분 설명량(=.027)과 상호

작용항의 회귀계수(=.164, p<.01)는 모두 유의

수준 .01에서 유의하여,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테크노 침해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주효과가 유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테크노 침해와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에서 

순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테크노 침해와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상호

작용 효과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상

사-부하 교환관계의 값을 평균 ±1 표준편차로 

나누어,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의 낮은 수준

과 높은 수준에 따라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림 2에 그래프로 그

려보았다. 그래프를 보면, 테크노 침해의 수준

이 높아질수록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낮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높은 수준일 때 낮은 수준에 비해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미

치는 부적 영향이 더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테크노 침해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

는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 5-2는 

지지되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테크노 침

해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상사-부하 교환관

계가 높을 때 보다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낮

을 때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수준이 더 높

지만, 테크노 침해의 수준이 점점 증가하면서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일

단계
테크노 과중

단계
테크노 침해

   ∆     ∆ 
1 통제변인 .031 .031 통제변인 .031 .031

2
테크노 과중 -.227***

.083 .052
테크노 침해 -.378***

.161 .130
상사-부하 교환관계 .097 상사-부하 교환관계 .038

3

테크노 과중 -.227***

.087 .004

테크노 침해 -.378***

.181 .027
상사-부하 교환관계 .092 상사-부하 교환관계 .034

테크노 과중 ×

상사-부하 교환관계
.064

테크노 침해 ×

상사-부하 교환관계
.167**

*p< .05, **< .01, ***p< .001

표 5.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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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수준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가지

고 있는 조절 효과와 함께 상사가 교환관계의 

질이 낮은 부하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명시된 

역할과 낮은 기대를 가지고, 교환관계의 질이 

높은 부하들에게는 충성, 과업에의 적극적 참

여, 관리적 업무의 분담 등을 요구한다는 선

행연구(이규만, 박경규，2001; Liden & Graen, 

1980)와 상사-부하 교환관계를 높게 지각하는 

부하들이 상사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상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행연구(Blau, 1964)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테크노 침해가 낮을 때는 테크노 침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사-부하 교환관

계가 낮은 경우보다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높

은 경우 상사와의 잦은 접촉 및 더 많은 업무

수행과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일로부터의 심

리적 분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사-

부하 교환관계는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

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크노 침해가 높

아지면서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낮아지게 

될 때,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테크노 침해가 증가해도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크게 낮아지지 않지만, 상사-부하 교환

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테크노 침해가 증가할

수록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점점 낮아지

게 될 것이다. 결국 테크노 침해가 증가할수

록 그 차이가 커져서 테크노 침해가 높을 때

는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잘 이루

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Hayes(2013)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SPSS의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를 사용하여 본 

논문의 전체 모형 중 테크노 침해에 해당하는 

경로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최종적으

로 검증하였다. Hayes(2013)가 제안한 모형 예

시들 중 본 연구의 모형은 Model 7에 해당하

므로, 이에 따라 전체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

다. PROCESS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Model 1은 테크노 침

해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

그림 2. 심리적 분리에 대한 테크노 침해와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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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과정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

효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테

크노 침해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ｔ=-6.62,p<.001), 테크노 침해와 상사-부

하 교환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

(t=2.68,p<.01). 이를 통해 모형에서 테크노 침

해가 심리적 분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테크노 침해와 일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는 것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Model 2는 테

크노 침해와 심리적 분리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테크노 침해는 

일-가정 갈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t=7.93,p<.001), 심리적 분

리는 일-가정 갈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2,p<.001). 또한,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에서 

심리적 분리의 매개효과계수는 -.02였고, 표준

오차는 .01,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은 각각 -.06, -.002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리적 분리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따라서 모형에서 심리적 분리가 테크노 

침해와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

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테크노 침해의 직접효

과도 유의하였기 때문에 부분매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테크노 침해에 대

한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결과는 이전 결과

와 동일하게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두 유의

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

해가 일-가정 갈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

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갖는 매개 역할을 확

인하고,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

터의 심리적 분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상사-

부하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와 해석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테크노 과중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

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Model 1
종속 변인 :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Model 2

종속 변인 :

일-가정 갈등

계수
표준

오차
ｔ 계수

표준

오차
ｔ

상수항 3.01 .05 59.53*** 상수항 3.57 .14 26.2***

테크노 침해 -.37 .06 -6.62***
테크노 침해 .36 .05 7.93***

상사-부하 교환관계 .03 .06 .57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14 .04 -3.2**테크노 침해 ×

상사-부하 교환관계 
.14 .05 2.68**

*p< .05, **p< .01, ***p< .001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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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 과중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와 더 빠른 업무처리를 느끼는 종

업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정

에 돌아와서도 업무에 대해 생각하거나 업무

와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어 일로부터 심리적

으로 분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검증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아마도 정

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빠르게 일

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소통이 편리해지

는 등 직무의 통제와 유연성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양정애, 박아란, 2016; Towers et al., 2006; 

Day, Scott, & Kelloway, 2010)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테크노 과중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직무자율성(job autonomy)과 직무

통제(job control)는 직무과부하와 같은 높은 직

무요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하성욱, 양종평, 2012; 구효홍, 

2013; 최병권, 2013; Van Yperen & Hagedoorn, 

2003; Ahuja, chudoba, Kacmar, McKnight, & 

George, 2007). 직무요구의 수준이 높더라도 직

무통제의 수준이 높으면 종업원은 직무에 능

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직무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업

무에 대한 가치와 효능감이 높아져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

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테크

노 과중이 발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직무자

율성과 직무통제가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영향

으로 인해 테크노 과중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

으로 보인다.

둘째, 테크노 침해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

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크노 침해로 인해 직장에서의 업무가 

가정 영역을 침범하여 사생활 침해, 지속되는 

긴장과 피로로 인해 일로부터 일로부터의 심

리적 분리를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일-가정 갈

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업

무로 인해 소모한 자원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테크노 침해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

리를 거쳐 일-가정 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든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테크

노 침해를 겪는 종업원들은 업무가 퇴근 후에

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

리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직장과 가정

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

할을 양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가정 갈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테크노 과중, 테크노 침해와 일로부

터의 심리적 분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

원의 한 유형인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테크노 

침해에만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수준이 높을

수록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완화되었지만, 테크

노 과중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변함이 없었다. 아마도 상사-부

하 교환관계가 제공하는 혜택과 지지는 테크

노 과중으로 인해 과업의 양이 늘어나고 더 

신속하게 일을 해야 하는 등 직무요구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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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진 경우보다, 테크노 침해로 인해 가

정 영역으로 업무가 침범했을 때 발생하는 경

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 침해

는 기술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업무가 가정 영역으

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상사-부하 교

환관계의 질이 높은 종업원들은 상사와의 좋

은 관계로 인해 가정에서 상사의 연락을 받거

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상사-부

하 교환관계의 질이 낮은 종업원들에 비해 그 

상황을 덜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심리적 자원의 회

복도 더 빠를 것이다. 즉, 높은 질의 상사-부

하 교환관계로 인해 상사에 대해 높은 공동체 

의식과 공헌 의지를 느끼는 종업원들은 테크

노 침해로 인해 가정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

황에 대해서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빨리 회복되

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테크노 과중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의 처리, 더 신속한 반응, 동시에 여

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등 해야 할 업무 자체

가 많아지게 되면 높은 질의 상사-부하 교환

관계로 인해 업무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인식

하게 되더라도, 증가된 업무 요구를 감당하고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업무에 더 몰입

하게 되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Bernas와 Major(2000)의 연

구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은 부하

들은 상사에 대한 공헌 수준이 높아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상사의 높은 기대

와 요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테크노 

과중으로 인해 업무에 더 많은 인지적, 심리

적 자원을 소모하게 됨으로써 높은 질의 상사

-부하 교환관계로 인해 얻는 이익과 혜택이 

상쇄되어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테크노 침해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의 관계에서만 조절효

과가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테크노 스트레스의 유발요

인 중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매

개됨을 관찰하였다. 지금까지 테크노 스트레

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테크노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나 직무수행, 조직성과

와 같은 조직관련 개인변인 간의 관계에 초점

을 맞춰 이루어져 왔으며, 테크노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무기력함, 탈진 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테크노 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로 일-가정 갈등을 테크노 스트레스

와 다른 결과변인 사이의 매개변인으로 설정

하거나(오성탁, 2014), 테크노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으로 설정(박종필, 최영은, 2013; Ayyagari 

et al., 2011)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노 침해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관찰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테크노 침해에 대해서 상

사-부하 교환관계가 완화효과를 가질 수 있다

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 동안 테크노 스트레

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직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

춰서 진행되어 왔지만(Tarafdar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직무 스트레스의 완화 요

인으로 밝혀진 사회적 지원이 테크노 스트레

스를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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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재강과 박태경(2015)의 연구에서도 

테크노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조절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테크노 스트레스에 대한 상사

-부하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노 침해에 대해서 상사

-부하 교환관계가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내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테크노 침해가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낮추고 일-가정 갈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조직에서 정

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의 활용에 대한 경각

심과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

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종업원으

로 하여금 일과 분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

인의 생산성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일-

가정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때 주의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휴가 중이거나 퇴근한 직원이 이메일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퇴근 이후 회사 이메일 계정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직차원에서 

기준을 세우고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테크노 침해에 

있어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통해 조직 

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기

술의 발전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만큼

이나 온라인에서의 관계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에는 단순히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형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에서도 조직 구성원 간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

하고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환관계의 수준이 

너무 과도한 경우 오히려 부담감을 줄 수 있

다는 점과, SNS의 과도한 사용이 피로와 스트

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곽태규, 천영

준, 오신호, 최수건, 이인성, 김진우, 2012; 박

현선, 김상현, 2016)로 미루어보아 상사와 부

하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 간에도 서

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선에서 친밀한 관계

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바탕

으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단일 시점에 얻어

진 측정치들을 사용하여 공통방법편향으로 인

한 문제와 인과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점

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단답형의 

설문 외에 개방형 설문이나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시간의 간격을 두고 종단적

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공통방법편향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변인들 간의 인

과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 구성이 정규직 89.5%, 

관리/사무직이 90.2%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고용형태와 직종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고용형태와 직종에서 각 유형별 표

본의 비율을 동등하게 만들어 일반화 가능성

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 스트레스의 차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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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에서는 나이, 교육수준, 산업 유형, 

직위 등 개인차에 따라 테크노 침해와 결과 

변인의 관계 및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게다

가 일-가정 갈등에 대해서 성별 또는 혼인 

여부도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

서 나타나고 있으므로(박은선 손은영 임지숙, 

2016), 테크노 스트레스가 일-가정 갈등에 미

치는 영향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뿐만 아니

라 미혼남성과 기혼남성 더 나아가 기혼남성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

누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에 대한 선

행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테크노 과중이 일로

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기기의 사용으로 인

한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하고, 직무통제나 

직무자율성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직무통제와 직무자율성의 영향

을 고려하여 직무통제와 직무자율성을 통제하

였을 때 테크노 과중이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

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원의 여러 유

형 중 상사-부하 교환관계만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상사의 

지원뿐만 아니라 동료의 지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언 등, 2005). 게다가, 선

행연구 연구에 따라 상사의 지원이 동료의 지

원보다 더 강한 더 강한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박혜남, 1998; 정승언, 2002), 동료

의 지원이 상사의 지원보다 더 강한 조절 효

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이규만, 2005). 즉, 

상사와 동료의 지원 중 누구의 지원이 상대적

으로 더 강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일

관된 실증 결과가 없는 것이다(권인수, 백승무, 

201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테크노 스트레

스의 완화요인으로 동료의 지원을 포함하여 

동료의 지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

고 상사의 지원과 비교하여 누구의 지원이 더 

강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사회적 지원은 산업 및 

조직분야에서 상사, 동료, 조직에서의 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으나, 배우자의 지

원도 강력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수정, 유성경, 2016; Revenson, 1994).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

는 힘을 얻게 되며, 더 나아가 스트레스가 결

혼생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된다

(Cutrona, 1996a; Pasch & Bradbury, 1998). 따라

서 배우자의 지원은 일 영역이 가정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긍

정적인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조직 내에서의 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사회적 지원인 배우자의 지원

이 테크노 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의 관계에

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배우자의 4가지 지원 

유형 중 어떠한 유형이 테크노 스트레스의 부

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더 효과적인지 확

인한다면 테크노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을 세

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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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echno-overload and techno-invasion on

work-family conflict: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detachment

and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

Se-Hwan An                    Dong-Gun Park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echno-overload and techno-invasion on 

work-family conflict and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 to techno-overload 

and techno-invasion.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role of leader-member ex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overload, techno-invasion and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 The 

results from 306 participants provided evidence that (1) techono-invas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 (2)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 was negatively related to 

work-family conflict, (3)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invasion and work-family conflict (4) leader-member exchang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invasion and psychological detachment from work.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cussed in genera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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